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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메시지 (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투, 왕상 18-19장)
    -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스토리 (왕상 17장) ⇨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심판 (⇢여호와의 능력 선포, 왕의 등극)
      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지만 가뭄 앞에 무력한 인위적 신에 불과함.

    - 진정한 왕의 승리 스토리 (3년 6개월 후)
      ∙3년 6개월 간의 가뭄이 끝나고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 나감 (⇢ 하나님의 보내심)
      ∙궁내 대신 오바댜 ⇒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.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,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림
      ∙물을 근원을 찾기 위해 떠난 아합과 오바댜 ⇒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
      ∙아합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음 (v.20)
         : 바알 선지자 450명 + 아세라 선지자 400명 = 850명 vs 1명
           v.24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
               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
    - 결과 : v.32-35  15ℓ정도의 씨앗이 채워질 도랑을 만듬 /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4통씩 3번 부음
             v.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

  11. 호렙으로 달려가는 엘리야
      - 이세벨의 겁박에 지친 엘리야가 도망침
       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함
        ⇢ 하나님의 위로 (천사가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져옴)

      - 40일 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, 호렙산에 온 엘리야
        v.12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
             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(수리아) 왕이 되게 함
             ②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함

  *예후 : 아합과 요람왕 시대의 군대장관
          우상숭배를 장려한 아합 왕가에 대적하여 신앙을 지키려 함
             ③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함

  v.18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 
      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

  12. 아람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(왕상20장)
      ⇒ 깨닫지 못하는 아합의 무지에 대한 고발

  ∙ 아람왕 벤하닷이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함 (v.1-12)
  ∙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람군대를 이기게 될 것임을 알림
      ⇒ 232명 vs 아람군대 ⇢ 이스라엘의 승리
        v.28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

   ∙ 선지자에게 책망 받는 아합 (v.35-43)
     아람왕 벤하닷을 죽이지 않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
       v.34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
           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
           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

13.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함 (왕상21장)
    v.2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  
       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
    (나봇의 거절) v.3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
   
    강탈하는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
    v.21-22 여로보암의 집처럼, 바아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. (⇨ 오므리 왕조의 종말 예언)

14. 아합(북)과 여호사밧(남)의 동맹 vs 아람 
    거짓 선지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, 참 선지자 미가야의 선포 ⇒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아합왕이 전사함


